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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수면시간 변화궤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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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수면시간 변화궤적, 수면관련 생활시간(학업시간, 전자매체 사용시간), 심리정

서적응(우울증상, 신체증상, 공격성) 간의 구조관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2010)의 2012~2016년도 자료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2,215명의 자

료를 활용하였으며 잠재성장모형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수면시간 변화궤적은 중학교 1학년∼3학년까지 일정하게 감소하는 선형모형으로 나타

났고, 수면시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학업시간과 전자매체 사용시간이 수면시간에 미치는 동시효과를 확인한 결과 학업시간과 전자매체 사

용시간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시기의 수면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수

면시간에 미치는 학업시간의 영향력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전자매체 사용시간

은 수면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면시간 초기치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우울증상, 

신체증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수면시간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시간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을 규명하였으며 부족한 수면시간이 장기적으로 심리

정서적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규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의 심리

정서적응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면시간 관리가 필요하며,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를 위한 개입이 필요함이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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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는 청소년의 인지 발달 및 정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

러나 현재 한국 청소년의 수면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2017년 62,276명의 청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한국 청소년의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6.3시간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7). 이 수치는 National Sleep 

Foundation이 제시한 10대 청소년의 적정 수면시간인 8∼10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

로, 한국 청소년의 수면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질병관리본부, 2017).

연령에 적합한 충분한 수면시간은 건강한 삶의 영위 및 피로 회복과 신체 항상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Alhola & Polo-Kantola, 2007). 특히 청소년기는 전전두엽 영

역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메타인지와 같은 추상적 사고 발달이 급등하는 시기로(Shaw 

et al., 2006), 청소년기의 수면 부족은 전전두엽 영역의 발달 저해를 초래하고 결과적

으로 수행능력과 학업성취 저하(Carskadon, Harvey & Dement, 1981)및 정서조절문제

(Baum et al., 2014) 등과 같은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 

수면부족의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만성적 수면부족을 예방하고 부적절한 수

면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서 청소년의 수면부족을 유발

하는 원인을 규명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수면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 시간이 늦어져 생리적

으로 취침시간이 지연되면서(Taylor, Jenni, Acebo & Carskadon, 2005) 수면시간이 

점차 감소한다(하문선, 2017). 따라서 청소년기 수면부족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유동

적으로 변화하는 수면시간 변화궤적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면

은 환경적 맥락 속에서 다수의 사회적 변인들의 복합적 영향을 받는 생체현상이다(김

경호, 2017). 일부 청소년의 경우 과도하게 부과되는 학업량, 과도한 전자매체 이용 

시간 등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수면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Crowley, Acebo & 

Carskadon, 2007).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살펴봤을 때 청소년의 수

면시간은 학년이 올라가며 점차 줄어들 것이고, 청소년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시간 및 전자매체 사용시간 또한 지속적으로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수면 시간이 청소년의 정서조절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기 수면시간 부족이 이후의 우울증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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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상,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수면 관련 연구 대부분은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과 

수면시간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검증하거나, 수면시간에 미치는 예측요인의 영향을 

특정 시점으로 국한해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학업시간 및 전자매체 사용시간은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변화 예측변수(time-varing predictor)이며(Kline, 

2010), 각 시점에 따라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에도, 기존 연구들

은 학년에 따른 예측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지 않았다(김경호, 2017; 이정

진, 강정희, 이선경, 채규영, 2013). 따라서 수면시간의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의 영

향을 각 학년별로 모형화하여 예측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난 후 순수한 수

면시간의 변화 속성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청소년의 발달과 적

응 문제는 한 시점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상생활 경험이 축

적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수면부족으로 인한 영향 역시 종단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하문선, 2017), 횡단적 관점에서 수면부족의 단기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수면 시간의 변화 궤적을 파악하고, 수면시간의 변화궤적

이 이후의 발달과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경호, 2017). 

이에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바탕으로 중학교 1∼3학년까지의 수면시간의 변화

궤적을 확인하고, 한국 청소년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업시간과 전자매

체 사용시간의 영향을 각 시점 별로 모형화 하여 각 시점에 서 예측 변수의 동시효

과 및 지연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중학교 1∼3학년까지의 수면시간의 변

화궤적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

로써 수면부족의 장기적 악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수면시간

청소년기의 수면시간은 사회적 요인 및 생리적 원인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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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진입을 위해 인지적 발달 및 사회적 관계의 확장이 요구된다

(김수정, 정익중, 2016). 따라서 학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학업적, 사회적 요구로 

더 많은 시간을 학업시간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수면시간이 점차 줄어들게 될 수 있

다. 더불어 청소년기의 지속적인 수면시간 감소는 생물학적인 원인을 통해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한데(Maume, 2013) 사춘기는 수면시간이 줄어드는 생애 과정의 전환점으

로 사춘기 중반 이후에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양이 줄어들고(Carskadon, 

Vieira & Acebo, 1993), 멜라토닌의 분비 시간이 지연되어 취침시간이 지연되기 때문

에(Taylor et al., 2005) 수면시간이 점차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성별은 청소년의 수면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로 여

학생은 치장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상시간이 일러 주중 수면시간이 더 

적고(유창민, 2019; Giannotti & Cortesi, 2002), 장기적으로 수면시간이 더 급격하게 

감소한다(Fredriksen, Rhodes, Reddy & Way, 2004; Tasi & Li, 2004).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이나 스트레스 

또한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변화하게 하며(Maume, 2013),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

태도 역시 청소년의 수면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경호, 2017; Brand, 

Hatzinger, Beck & Holsboer-Trachsler, 2009). 즉, 학대나 방임적 양육태도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신경 내분비계통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켜 장기적으로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ermain, Buysse & Nofzinger, 

2008; Gregory, Caspi, Moffitt & Poulton, 2006). 

2. 학업시간 및 전자매체 이용시간과 수면시간

청소년기 수면부족의 원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에는 사회유대모형(Maume, 

2013), 전자매체 영향 모형(Cain & Gradisar, 2010)이 있다. 사회적으로 한국 청소년

은 이른 시기부터 학업 경쟁과 성적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학업에 많은 시간을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 유대모형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과다한 학업 시간은 

청소년의 수면시간 감소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

기 학업량이 많아질수록 수면시간이 감소하였고(송형석, 박영민, 남민, 김린, 2000), 

학교 및 사교육 기관의 숙제 시간이 과다한 경우 수면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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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Li et al., 2010). 같은 맥락에서 한국 고등학생 1,515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학원․과외 시간, 학원․과외 숙제 시간, 기타 공

부시간이 길수록 등교일 수면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김경호, 2017). 

전자매체 영향 모형은 TV, 컴퓨터, 게임기, 휴대전화, 라디오 등의 각종 전자매체가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Cain & Gradisar, 2010), 전자매체 이용 

시간의 증가가 수면시간을 직접적으로 박탈시켜 수면시간 부족에 이르게 한다고 설명

한다. 더불어 미디어 매체의 자극적인 콘텐츠가 이용자의 각성을 야기하고, 전자매체 

화면에서 방출되는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한다고 설명한다

(Cajochen et al., 2011). 실제로 과다하게 컴퓨터 사용(Nuutinen et al., 2014; Maume, 

2013)하고. TV․비디오 시청시간(Cain & Cradisar, 2010) 및 게임 이용시간(Weaver, 

Gradisar, Dohnt, Lavato & Douglas, 2010)이 긴 청소년일수록 수면시간이 짧았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생활시간 중 학업시간 및 전자매체 이용시간이 수면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더불어 중학교 시기는 학년이 올라감 따

라 점차 학업 과제의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고, 진학 및 입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생활시간 중 학업시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김민애, 이상민, 

신효정, 박양민, 이지영, 2010). 따라서 수면시간을 감소시키는 예측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학년 별로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면시간의 변화궤적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이 시사된다.  

3. 수면시간과 심리정서적응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한 수면시간 감소는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면부족의 장기적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증적

으로 규명한 연구가 부족하긴 하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우울증상(이영주, 2012; 이정진 외, 2013), 신체화 증상(전진용, 김석주, 

이유진, 조성진, 2012; 탁희종 외, 2011; Krietsch, King & Beebe, 2019; Smith, 

Martin-Herz, Womack & Marsigan, 2003), 공격성(탁희종 외, 2011; Shochat, 

Cohen-Zion & Tzischinsky, 2013)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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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 문제는 한 시점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상생활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수면부족

의 영향을 종단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하문선, 2017), 특히 수면시간은 연

령의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적 요인임을 고려한다면 횡단적 관점에서 

수면부족의 단기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수면시간의 변화궤적

이 이후의 발달과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경호, 2017).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내의 청소년 2,151명을 대상으로 수면시간의 종단적 변화와 

문제 행동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수면시간이 길수록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우울증상, 신체증상, 공격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면시간이 

빠르게 감소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우울증상, 신체화 증상, 공격성

이 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문선, 2017). 따라서 수면 부족 및 수면시간의 변

화 궤적은 이후의 심리적 부적응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아동기 후기의 수면시간이 청소년기 초기의 심리적 부적응에 종단적 영향을 미

침을 규명한 결과이다. 하지만 수면시간에 따른 정신건강의 연관성이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기예진, 김유경, 신우경, 

2018), 본 연구는 중학교 시기의 수면시간 변화궤적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부적응

을 예측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KCYPS 

2010)의 초 4 패널 3∼7차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KCYPS 2010 

초 4 패널 자료는 2010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략표집을 통해 표본을 구축하였으며, 2016년까지 7년 동안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연구대상은 총 2,215명이고, 남학생 1,164명

(52.6%), 여학생 1,051명(47.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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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수면시간 

수면시간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수면시간 조사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등교일(월∼금)과 비등교일(놀토, 일, 공휴일)의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을 각각 시와 분

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비등교일의 수면시간은 불규칙하고 적정 수면시

간의 권고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김수정, 정익중, 2016), 본 연구에서는 등교일의 수

면시간을 분 단위로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2) 수면관련 생활시간: 학업시간, 전자매체 사용시간

학업시간, 전자매체 사용시간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생활시간 조사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생활시간 변인들 또한 등교일(월∼금)

과 비등교일(놀토, 일, 공휴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교일 수면시

간 변인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시간 변인 또한 등교일

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학업시간은 하루에 학원(과외)에서 지내는 시간, 학교 숙제

를 하는 시간, 학원(과외)숙제를 하는 시간, 학교나 학원(과외) 숙제 이외에 공부하는 

시간의 총합을 분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전자매체 사용시간은 컴퓨터 사용시

간, TV/비디오 시청시간, 오락시간의 총합을 분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4) 심리정서적응: 우울증상, 신체증상, 공격성 
 

공격성, 신체증상은 조붕환, 임경희(2003)의 척도를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고, 우

울증상은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의 우울척도 중 10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척도는 우울증상(10문항), 신체증상

(8문항), 공격성(6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부적응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역코딩을 실시하였으며, 각 척

도의 신뢰도 계수는 우울증상 .89, 신체증상 .84, 공격성 .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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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제변인: 성별, 역기능적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변수는 성별, 역기능적 양육태도이다. 성별을 반영하

기 위하여 여학생을 0, 남학생을 1로 코딩하였으며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는 아동

학대 문항(허묘연, 2000; 김세원, 2003)의 문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2017) 연구진이 수정한 학대와 방임 문항의 총합을 통해 측정하였다. 학대

와 방임 각각 4문항이고,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양육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학대영역 4문항의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역기능적 양

육태도의 신뢰도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3. 주요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21.0 및 AMOS 24.0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세 시점 이상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시간의 변화

에 따른 개인의 변화 궤적을 살펴볼 수 있어 개인 간 차이 뿐 아니라 개인 내를 변

화를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ollen & Curran, 2006). 일반적으로 종단연구에

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 대상자의 탈락 등으로 인해 결측치가 빈번히 발생한

다.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결측치 가정이 엄격히 추정되지 않아도 불편향 추정치를 

확인 가능하며, 자료기반 해결방법인 MI(Multiple imputation) 못지않은 추정 효율성

을 갖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food) 추정방식을 활용하여(Schafer & 

Olsen, 1998)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청소년 수면시간의 발달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수면시간의 변화궤적을 파악하였다. 변화궤적은 무변화, 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모

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후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둘째, 조건모형 분석을 위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성별 및 역기능적 양육태도의 영향을 통제 한 후, 청소년의 수면시

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5차, 6차 연도의 학업시간, 전자매체 사용시

간이 동일시점 및 이후시점의 수면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시효과 및 지연효

과를 통해 추정하였으며, 4차∼6차 연도의 수면시간의 변화궤적이 7차 연도에 측정된 

심리정서적응(우울증상, 신체증상,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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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도는 χ2, CFI, TL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는데, 카이제곱검증은 표본 크

기와 모형의 복잡성에 민감하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표본의 크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

감하고 모델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 CFI, TLI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의 모형을 판단하였다. RMSEA는 .05이하면 좋은 적합도로(Browne & Cudeck, 1992), 

CFI와 TLI는 .90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로 .95 이상이면 아주 바람직한 수준

의 적합도(Hu & Bentler, 1999)로 간주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청소년의 수면시간 평균의 변화 양상

을 살펴보면 4차 463.35분, 5차 452.76분, 6차 437.03분으로 수면시간이 점차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각 연구변인들의 왜도는 ±3미만, 첨도는 ±10미만으로 나타나 구

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한 정상분포 가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Kline, 2010). 

표 1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변인 N M SD 왜도 첨도

수면시간 4차  2085  463.35  58.09  -.35  1.54

수면시간 5차  2066  452.76  61.27  -.23   .91

수면시간 6차  2061  437.03  62.77  -.16  1.02

학업시간 4차  2027  224.65 130.42   .17  -.28

학업시간 5차  2037  210.57 133.87   .12  -.74

학업시간 6차  2061  225.48 150.27   .36   .12

전자매체 사용시간 4차  1829  208.42 143.80  1.35  3.73

전자매체 사용시간 5차  1706  214.88 140.82  1.17  2.48

전자매체 사용시간 6차  1575  223.82 158.51  1.21  2.43

우울증상 7차  1979   17.85   5.50   .41  -.10

신체증상 7차  1979   14.64   4.44   .28  -.39

공격성 7차  1979   10.99   3.23   .1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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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동일 시점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수면시간과 학업시간은 4차, 5차, 6차 연도에서 모두 부적 상관(p<.001)을 

나타냈으나 수면시간과 전자매체 이용시간의 상관관계는 4차, 5차, 6차 연도에서 모

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학업시간이 길수록 수면시간이 짧아질 확률이 높으나 전자

매체 사용시간에 따라 수면시간이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을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7차 연도의 심리정서적응 변인과 수면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증상, 신체

증상은 4∼6차 연도의 수면시간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ps<.05)을 나타낸 반면, 공

격성은 4차 연도의 수면시간만 유의한 부적 상관(p<.05)을 나타냈다. 이는 수면시간

이 적을수록 우울증상과 신체증상, 공격성 수준이 높아질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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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변인간의 상관계수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39***    1

3   .33***   .45***    1

4  -.09***  -.06**  -.12***    1

5  -.04  -.11***  -.10***   .53***    1

6  -.03  -.09***  -.18***   .42***   .50***    1

7  -.02  -.05*   .01  -.36***  -.26***  -.22***    1

8  -.01  -.02   .05*  -.28***  -.36***  -.26***   .48***    1

9  -.04  -.02   .04  -.23***  -.27***  -.37***   .40***   .50***    1

10  -.07**  -.08**  -.05*  -.07**  -.10***  -.07**   .04   .07**   .05    1

11  -.08***  -.06**  -.06*  -.03  -.06*  -.06*   .01   .07**   .06*   .57***     1

12  -.05*  -.04  -.02  -.11***  -.15***  -.16***   .08**   .13***   .11***   .60***   .63***     1

* p<.05, ** p<.01, *** p<.001

주 1: 수면시간4차, 2: 수면시간5차, 3: 수면시간6차, 4: 학업시간4차, 5: 학업시간5차, 6: 학업시간6차, 7: 전자매체 사용시간4차 8: 전자매체

사용시간5차, 9: 전자매체 사용시간6차, 10: 우울증상7차, 11: 신체증상7차, 12: 공격성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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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수면시간의 잠재성장모형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3개 시점에서 측정된 청소년 수면시간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무조건 모형으로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비선형 모형은 이차함수의 추정을 위해 최소 4개 이상의 측정시점이 요

구되나(김계수, 2009), 본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의 측정시점이 3개에 불과하여 비선형

모형을 제외하고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의 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 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선형모형의 적합도가 CFI .997, TLI .980, RMSEA .036로 나타

나 수면시간의 변화궤적은 선형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청소년 수면시간의 무변화, 선형 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² df CFI TLI RMSEA(90% CI)

무변화   331.280***     4    .617    .426   .192(.175-.210)

선형     3.859*     1    .997    .980   .036(.001-.077)

* p<.05, ** p<.01, *** p<.001

청소년 수면시간의 초기치(intercept), 변화율(linear slope)의 평균과 분산 및 이들 

간의 상관은 표 4와 같다. 청소년 수면시간 초기치의 평균은 464.365(p<.001), 변화

율의 평균은 –13.283(p<.001)으로 나타났다. 이는 4차 연도에서 6차 연도까지 수면시

간 평균이 13.283분 씩 감소함을 의미한다. 분산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러나 수면시간 초기치와 변화율(r = -.224, p >.05)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지 않았는데. 이는 중1 시점의 수면시간이 적거나 많다고 해서 이후의 수면시간 변화

궤적이 급격하거나 완만하게 감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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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면시간 변화의 추정계수 

초기치 변화율

평균           464.365***           -13.283***

분산          1554.589***           337.619***

상관 초기치↔변화율 = -.224

* p<.05, ** p<.01, *** p<.001

3. 청소년의 수면 관련 생활시간, 양육방식, 수면시간 변화궤적, 심리정서

적응 및 학습활동의 구조모형

청소년의 수면시간 변화궤적, 4차, 5차, 6차 연도의 학업시간 및 전자매체이용시간, 

7차 연도의 우울증상, 신체증상, 공격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건모형을 설

정하고 비교하였다. 모형 1은 학업시간과 전자매체 사용시간이 해당 학년과 이후 학

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고(동시효과, 지연효과), 모형 2는 학업시간과 

전자매체 사용시간이 해당 학년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동시효과). 모형 3은 

학업시간과 전자매체 사용시간이 이후 학년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지연효

과).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수면시간 변화의 추정계수 

모형 χ² df CFI TLI RMSEA(90% CI)

 모형1 (동시효과, 지연효과)  223.351***  49  .972  .940   .040(.035-.045)

 모형2 (동시효과)  231.621***  53  .971  .943   .039(.034-.044)

 모형3 (지연효과)  321.778***  55  .957  .918   .047(.042-.052)

* p<.05, ** p<.01, *** p<.001

모형 적합도를 비교해 봤을 때 모형 2의 적합도가 가장 양호했으며, 다수의 선행연

구가 동시대의 학업시간과 전자매체 이용시간이 수면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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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시효과만 모형화 하는 모형 2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

여 모형 2를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조건적인 잠재성장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χ²(11)=231.621, p<.001, CFI=.971, TLI=.943, RMSEA=.039(90% CI [.034, .044])로 나

타나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추정계수는 표 6

과 같다.

그림 1. 청소년의 수면시간의 조건적인 잠재성장모형 

주. 모형에 표시된 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임. 가시성을 고려하여 유의한 경로만 표시함. 

* p<.05, ** p<.01, *** p<.001

학업시간과 전자매체 사용시간이 수면시간에 미치는 동시효과를 확인한 결과, 중 1 

시기에 학업시간(β= -.112 p<.001) 및 전자매체 사용시간(β= -.053 p<.05)이 길수록 

중 1 시기의 수면시간이 짧았고 중 2 시기 역시 학업시간(β= -.111 p<.001) 및 전자

매체의 사용시간(β= -.052 p<.01)이 길수록 중 2 시기의 수면시간이 짧았다. 그러나 

중 3 시기에는 학업시간(β= -.172 p<.001)이 길수록 수면시간은 유의하게 짧아졌으

나, 전자매체의 사용시간은 수면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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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1∼중3 시기의 수면시간의 변화궤적이 고 1 시기의 심리정서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수면시간의 초기치는 고 1시기의 우울증상(β= -.353, 

p<.001), 신체증상(β= -.321, p<.001), 공격성(β= -.275, p<.01)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이는 중 1시기의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고1 시기에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 신체

증상 및 공격성을 보고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시기의 수면시간 변화율은 

7차 연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β=.180, p<.05)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학교 시기의 수면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할수록 고 1 시기의 공격성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상반된 연구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수면시간의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상관계수가 음수로 도출된 점을 감안하면 수면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하

는 청소년일수록 수면시간의 초기치가 높을 가능성이 높고(정윤화, 봉초운, 홍세희, 

2018), 수면시간 초기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면시간의 초기치가 

변화율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외생변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면시간이 급격히 감소할수록 공격성이 낮다는 인과관계를 해석 할 때 주

의가 요구된다.

표 6 

수면시간 변화의 추정계수 

B SE β

학업시간 4차(중1)→ 수면시간 4차(중1)  -.050***   .009  -.112

학업시간 5차(중2)→ 수면시간 5차(중2)  -.051***   .008  -.111

학업시간 6차(중3)→ 수면시간 6차(중3)  -.072***   .008  -.172

전자매체 사용시간 4차(중1)→ 수면시간 4차(중1)  -.022*   .009  -.053

전자매체 사용시간 5차(중2)→ 수면시간 5차(중2)  -.022**   .008  -.052

전자매체 사용시간 6차(중3)→ 수면시간 6차(중3)  -.014   .009  -.034

수면시간 초기치→ 우울 증상 7차(고1)  -.131***   .028  -.353

수면시간 변화율→ 우울 증상 7차(고1)   .240   .134   .112

수면시간 초기치→ 신체 증상 7차(고1)  -.096***   .021  -.321

수면시간 변화율→ 신체 증상 7차(고1)   .176   .100   .102

수면시간 초기치→ 공격성 7차(고1)  -.060**   .020  -.275

수면시간 변화율→ 공격성 7차(고1)   .227*   .097   .18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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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중학교 1∼3학년까지 3년간 측정한 수면시간의 변화궤적을 

분석하였고, 수면시간의 변화궤적이 청소년의 학업시간, 전자매체 사용시간이라는 예

측 변인과 함께 이후의 청소년 심리정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기 위

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성장 무조건모형 분석 결과 3개 시점에서 측정한 수면시간의 변화궤적은 

선형모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면 시간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하문선, 2017)와

도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특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데, 청소년들은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해 인지적, 학업적 요구가 증대(김수

정, 정익중, 2016)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수면시간 대신 학업시간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 더불어 수면시간 감소는 생물학적(Maume, 2013)으로도 설명이 가능

한데 취침을 지연시키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변화(Carskadon et al., 1993; 

Taylor et al., 2005)하면서 취침시간이 지연되며 수면시간이 점차 감소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더해 수면시간 변화궤적의 개인차가 확인되었는데, 일부 청소년들은 늦은 

취침시간이 만성화 되는 수면위상지연증후군(Delayed Sleep Phase Syndrome)을 경험

하며(Crowley et al., 2007), 취침시간이 만성적으로 지연되면서 수면시간이 줄어들고 

청소년 간의 수면시간의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취침시간을 만성

적으로 지연시키고 수면시간의 개인차를 유발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잠재성장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잠재성장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의 학업시간이 수

면시간에 미치는 동시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학업시간은 중1, 중2, 중3시기 모

두에서 동일 시기의 수면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업시간에 사용하는 시간

이 길수록 수면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제시간이나 사교육 시간 등과 

같은 학업시간이 늘어날수록 수면시간이 감소하고(김경호, 2017; Li et al., 2010), 학

교에서 학습시간이 1분 줄어들 때마다 수면시간이 0.39분씩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이

용관, 2014)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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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요구가 청소년의 수면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방증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전자매체 이용시간이 수면시간에 미치는 동시효과를 분석한 결

과 중1, 중2 시기에는 전자매체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수

면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빛이 멜

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지연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수면시간을 감소시킨다는 

전자매체 영향 모형(Cajochen et al., 2011)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컴퓨터의 사용시간

(Nuutinen et al., 2014; Maume, 2013), TV․비디오 시청시간(Cain & Cradisar, 2010), 

게임 이용시간(Weaver, Gradisar, Dohnt, Lavato & Douglas, 2010)이 청소년의 수면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초기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초기의 전자매

체 사용시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 3 시기에는 수면에 미치는 학업시간의 영향력은 이전 시기에 비해 급격

히 증대되는 반면, 전자매체 이용시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추론해보면 중 3 시기는 학업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동시

에 상급학교로의 진학 및 입시를 준비하며 늘어나는 학업적 과제를 이행해야 하기 때

문에(김민애, 이상민, 신효정, 박양민, 이지영, 2010) 잠을 줄여가며 학업에 시간을 할

애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중 3 시기의 전자매체 이용

시간은 수면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중3 시기에 늘어나는 학업

적 요구로 인해 수면시간에 미치는 학업시간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상대적으로 전자매

체 요인의 중요성이 감소되어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더불어 고등학생의 경우 전

자매체 이용시간이 수면시간을 대체하거나 각성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김경

호, 2017) 비추어 볼 때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점차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매체 

요인의 중요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학년

에 따른 수면시간의 위험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

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정은주, 

2014). 

본 연구는 청소년기 수면 부족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였을 뿐 아니라 수면

시간 초기치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우울증상, 신체증상,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음

도 규명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의 부족한 수면시간이 이후 시기의 심리정서적응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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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힌 선행연구(하문선, 2017)와도 맥을 같이하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추론해보면 만성적 수면부족이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정서조

절능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Baum et al., 2014). 즉, 수면이 부족하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결

과적으로 개인 내적으로는 우울증상 및 신체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개인 외적으로는 

공격성을 보이게 될 수 있다. 또한 사춘기는 감정을 관장하는 전두엽-대뇌피질 회로

(prefrontal–subcortical circuits)가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McRae et al., 2012)인데 청

소년기의 수면 제한이 장기적으로 전두엽-대뇌피질 회로의 발달에 위험요인으로 작용

하여(Beebe, 2011), 결과적으로 우울증상, 공격성, 신체증상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수면시간의 초기치가 낮을수록 고 1 시기의 우울증

상, 신체증상, 공격성을 높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볼 수 있다. 우선 만성적인 

수면부족은 신경 전달물질 수용체 시스템의 변화 및 신경 내분비 반응의 변화를 유발

하여 우울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성적인 수면부족은 시상하부-뇌하수

체-부신피질 축(HPA 축)의 조절 이상을 유발해 긍정적인 정서에 기여하는 세로토닌을 

감소시키고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CRH) 및 코르티솔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Noavati et al., 2008). 따라서 이와 같은 호르몬 변화가 장기간 축적되면 청소년

의 수면부족이 우울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

서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수면 부족은 비단 단기적으로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이영주, 2012; 이정진 외, 2013) 본 연구에서 규명된 바와 같

이 장기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면부족 초기치가 고1 시기의 신체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근 확인된 국외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데, 22명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5

일 간 수면시간을 6.5시간으로 제한한 결과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통, 통증 

및 피로감과 같은 신체화 증상의 호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Krietsch, 

King & Beebe, 2019), 이는 성인 대상의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바 있

다(Kahn-Greene, Killgore, Kamimori, Balkin & Killgore, 2007). 이와 같은 결과가 도

출된 이유를 추론해보면 앞서 밝힌 것처럼 수면부족으로 인해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야기되게 되면서(Kahn-Greene et al., 2007), 개인 내적으로 느끼는 부정적인 느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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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전진용 외, 2012),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체 감각을 증폭하여 

해석하거나 파국적으로 해석하여(이한주, 서미아, 2010) 장기적으로 신체증상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수면부족 초기치가 고 1시기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와 같은 연구결과 또한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탁희종 외, 2011; Shochat, Cohen-Zion & 

Tzischinsky, 2013). 이를 통해 수면부족이 내재화 문제 뿐 아니라 외현화 문제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수면시간이 부족할수록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Baum 

et al., 2014), 장기적으로 축적된 부정적 감정을 적응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공격성

을 통해 외부로 표출하게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시기의 수면시간 변화율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공격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는 수면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하문선, 2017)와 다르게 수면시간이 완만하

게 감소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수면시간의 초기치가 영향을 미쳐 발생한 인과관계일 수 있고,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관계가 변화율과 변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종단연구에서 흔히 발

생한다는 점(Bray, Adams, Getz & McQueen, 2003)에 비추어 볼 때 결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며 추후 연구를 통해 재검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수면시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의 관계를 규명함으

로서 청소년의 수면시간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수면부족이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수면부족을 유발하는 

과도한 학업시간 및 전자매체 사용시간 관리가 필요하며, 수면 부족의 부정적 영향을 

밝혀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적, 환경적 노력이 비단 한 시

점에서만 중요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필요함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청

소년의 건강한 수면습관 형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청소년 정책 시행과 함께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청소년의 수면 습관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고려할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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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추후 연구에서는 비단 청소년의 수면시간 뿐 아니라 다양한 수면 관련 변인

을 활용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외에서는 청소년의 수면의 

질, 수면 지연, 수면 효율성, 취침 시간, 기상 시간 등과 같은 다양한 수면 관련 변인

을 활용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Lovato & Gradisar, 2014). 따라서 다양한 수면 양

상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수면 양상과 

심리정서적응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수면의 질을 활용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다수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심

리정서적응에 수면의 양보다 수면의 질이 주요한 예측요인임을 제안하였다(윤현정, 

2016; 정은혜, 이소연, 2017). 특히, KCYPS 2010의 후속 조사로 시행되는 KCYPS 

2018에서 청소년의 생활시간 영역에 수면 시간에 더해 수면의 질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의 종단적 변화궤적을 조사하고, 

낮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낮은 수면의 질로 인해 유발되는 부적응을 

추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후 연구에서는 본 모형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실

제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면시간이 짧으며 여학생의 수면시간이 남학생에 비해 급

격히 감소할 수 있고(유창민, 2019), 수면패턴에도 성차가 존재한다는 점(Tasi & Li, 

2004)을 고려했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수면시간의 변화궤적을 파악하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면 시간에 미치는 요인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수면시간 예측 요인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주중 수면부족의 원인을 컴퓨터, TV시청, 이른 등교시간, 숙

제 및 공부로 순으로 보고한 반면 여자 청소년은 수면 부족의 이유를 이른 등교시간, 

컴퓨터, TV시청, 숙제 및 공부, 스트레스 순으로 보고한 바 있다(이영주, 2012). 따라

서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 또한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추

론된다. 다음으로 수면부족에 따른 영향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같은 

시간을 자도 여자 청소년의 수면 만족도가 낮고, 수면이 부족한 다음날 남자 청소년

은 그런대로 견딜 만 하다고 느끼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수면이 부족한 경우 책을 

보거나 집중이 필요할 때 집중이 어렵고 짜증이 나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고 보고(이영주, 2012)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수면부족으로 인한 부적응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이 시사된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외의 청소년 수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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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성별에 따른 수면시간의 구조모형을 확인하고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청소년의 수면관련 연구가 충분히 축적된 후 성

별에 따른 모형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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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longitudinal changes and other relevant 
factors of adolescents’ sleep duration

Cho, Sookyung*․Lee, Soye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changes and other 

relevant factors of adolescents’ sleep duration. The subjects comprised 2,215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010(KCYPS 2010) from 2012 to 2016. The data were analyzed by latent growth 

modeling using SPSS21.0 and AMOS24.0. Ou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showed that students’ sleep duration changed in linear manners over the 

three years of the study and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ercepts and 

linear slope. Second, students’ study time had contemporaneous effects on sleep 

duration in these three years, and electronic media usage time had only 

contemporaneous effects in 2014 and 2015. The intercepts of adolescents’ sleep 

duration in 2013 significantly affected the depression, somatization, and aggression 

symptoms reported in 2016.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long-term sleep 

duration management for the psychological-emotional adaptation of adolescents.

Key Words: longitudinal change of sleep duration, study time, electronic media 

usage time, psychological-emotional adaptation, contemporaneous effect, 

KCY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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